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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예보 분과 [P-263]

PCA 기반 통합오차를 적용한 태풍진로예보 분석

김명관, 김진연, 이경호, 이시우

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태풍 진로 예보의 정확도는 72시간 이후의 태풍 중심 위치에 대한 예보와 실황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존 방법은 단순하
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24시간, 48시간)나 장기(96시간, 120시간) 예보 성과가 반영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 방향 제시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을 활용한 통합오차 지표를 산출하였다. 주성분분석은 여러 변수 간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도출하여 가
중치를 산정하는 통계 기법으로, 다양한 지표의 통합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태풍 진로 예보 24시간, 48시간, 72시간, 96시간, 120
시간 시간대별 오차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각 시간대 평균 오차에 곱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의 예보 정확도를 동시에 반영한다. 
즉, PCA 기반 통합지표는 오차 변동폭이 큰 구간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예보 개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결과에서는 48시간, 72시간, 96시간의 가중치가 크게 나타난 반면, 최근 2025년(1~14호) 결
과에서는 96시간의 가중치가 가장 컸다. 2025년은 사례수 부족으로 일부 큰 오차 사례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결국 태풍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72시간과 96시간 예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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